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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과 인간욕구의 증가,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권력집

단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또 업무범

위도 조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약사직업의 대표직군인 지역약

국 약사 업무는 약의 처방권과 조제권을 강제분리한 2000년

의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큰 변동이 있었다. 절차적 변화는 컸

지만 약사의 기본 업무인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같은

행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약국의 내부 환경은 변화하지 않았

다. 최근의 변화로는, 자동화기술 덕분에 수동으로 소분, 배합,

ABSTRACT

Background: Dispensing of prescription drugs i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community pharmacists. However, the public’s

satisfaction with pharmacist services is not high, and distrust due to dispensing by unqualified person and/or under unsanitary

conditions led to demands for transparent dispensing room (TDR) in pharmacies.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pharmacy students perceive pharmacists’ credibility and professional ethics in conjunction with the TDR issue. Methods: A

survey using 20-items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July 12 to 20, 2019 in pharmacy students nationwide. Results: Among 218

respondents, 84.1% attended pharmacy school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61.1% were the 3rd or 4th graders, and 81.2% had no

practical training in community pharmacy. 56.2% were unaware of the TDR issue, and 66.8% agreed on the public’s demand for

TDR. 68.8% disagreed that TDR wa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unqualified dispensing, while 51.9% agreed that TDR was

the best way in solving unsanitary dispensing problem. Publics’ confidence level of community pharmacists was mean 5.84 (range

1-10). In a question asking how expertise and professional ethics affect pharmacist confidence, 50% said expertise was more

important, 31.7% the same, and 18.3% said professional ethics was more important. Conclusions: To overcome the demand for TDR

which began with public distrust in pharmacists, it is necessary to seek measures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pharmacists, and as part

of this, pharmacist ethics should be systematically educated at pharmac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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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던 조제 업무를 약자동포장기가 대신하면서 단순 반복

적인 조제에 투입하던 약사의 노동시간이 줄었고, 미래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해졌다.

약국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약국 방문 이유인 처방약 조제와 일반약 구매 중1,2) 조

제서비스는 업무 중요성 측면과 투입 시간 측면에서 가장 중

요하다. 실제 지역약국 약사들은 하루 일과 시간 중 50~74%를

조제 관련 업무에 할애한다.3,4) 조제 업무에는 단순 소분포장

만이 아니라 환자 약력관리, 처방검토 및 조정, 조제감사 등이

포함되며 개인맞춤형 약물요법관리와 복약상담 또한 수반되

는 일이어서, 자동화 흐름 속에서도 조제서비스는 계속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약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가 유지될 때 약사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은 담보될 것이다.

문제는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 윤영미(2011)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약국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경험수

준은 보통 또는 보통 이하 수준이었고2), 김혜민(2022)의 연구

에서는 지역약국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가 평균 3.6점(5점 만

점 기준)이고 응답자의 약 50%만이 만족하였다(만족 또는 매

우 만족).5)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소, 약국 중

병원이 64.1%로 가장 높고 약국이 51.9%로 가장 낮았다.6)

약국에 대한 불만은 시민단체와 소비자로부터의 민원제기

가 있어왔고, 특히 무자격자 조제와 비위생적인 조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에 행정안전부는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

명화하여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라

고 권고했다.7) 조제실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무자격자 조

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조제실 투명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년에는 국민권익위

원회가 약국 조제실 투명화를 또 한 번 권고하기에 이르렀

다.8,9)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당장 의무적용보다는 가

이드라인에 따른 자율적인 개선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조제실 투명화’ 권고는 지역약국 업무 공간 중 가장 중요한 조

제실에서의 약사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대변한다.

따라서 미래약사 직능변화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사직

무의 기본인 조제서비스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제공하여 국민

의 만족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조제실 투명화 권고를 전

격 수용해 불신을 종식시키거나, 근본적으로 약사에게 적용되

는 제반 규범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태도를 무장해야 할

것이다. 약사의 전문직업성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책무와 사

명감 그리고 윤리적 태도를 기본으로 한다. 신뢰받는 약사로

서의 직업관과 가치관은 약학대학 교육기간 중 형성되기에 교

육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약사인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약국 조

제실 투명화 쟁점과 연동하여 약사의 신뢰도와 직업윤리를 어

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약대생 관점에서

지역약국 약사의 신뢰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향후 약대생의 윤리교육과 리더십교육을 계획하

고 실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설문지
 

개발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제실 투명화 쟁점과 약

사의 신뢰도나 직업윤리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약국 근무경험이 풍부한 약사

3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대상인 약대생들은 현장의 쟁

점인 조제실 투명화가 익숙한 개념이 아닐 수 있음을 감안하

여 문항 구성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였다. 조사대상 목표집단

인 약대 재학생 9명에게 파일럿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정책과

설문조사 연구방법론에 익숙한 사회약학교수의 자문을 받은

후 설문문항의 내용과 형식의 적합성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

를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지
 

문항
 

구성

설문지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수집 정보의 특성에

따라 4개 parts로 나누었다. Part 1 (응답자의 특성, 7개 문항)에

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나이), 약대 재학 상태(학년,

소재지), 직업적 경험과 희망 진로(지역약국 실무실습 경험, 졸

업 후 진로), 약국 직접 이용 경험(월 평균 지역약국 방문횟수)

등 조제실 투명화와 약사 신뢰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였다. Part 2 (조제실 투명화 이슈에 대

한 인식, 4개 문항)에서는 조제실 투명화 쟁점을 알고 있는지,

국민들의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동의하는지, 조제실 투명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비약사의 조제 행위나 비위생적인 조제 문제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였다. Part 3 (조제실 투

명화 요구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 4개 문항)에서는 조

제실 투명화가 비약사 조제나 비위생적인 조제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비약사 조제와 비위생적 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

하였다. Part 4 (지역약국 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5개 문항)에서는 조제실 투명화 요구가 약사에 대한 신뢰

도와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 지역약국 약사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졸업 후 신뢰받는 약사가 되기 위해 전문성과

직업윤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물

었다.

모든 설문 문항은 폐쇄형 질문형식을 사용했고 1가지 응답

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서두에는 본 설문조사의 목적

과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설명 그리고 무기명 조사라는 것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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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및
 

설문조사
 

실시

조사대상자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으로 하여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편의표본 추출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온라인으로 제작한 설문지의 URL 주소를 소셜 네트워크서비

스 및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참여

자들이 입력한 응답결과는 자동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책임

연구자의 소속기관 내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으

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을 특정할

만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심의면제를 확인

받았다(IRB No. 201908-HR-057-01).

자료분석
 

방법

조사결과는 Microsoft Excel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자료는 빈도분석으로 응답자수(n)와 비율

(%)을 제시하고, 응답자 특성별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대한 동

의 여부와 조제실 투명화 요구와 지역약국 약사의 신뢰도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하여 유의수준 0.05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208명으로,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

각 84명(40.4%)과 124명(59.6%)으로 여성이 조금 많았다. 연

령은 25세 이하 96명(46.2%), 26세 이상 30세 이하 107명

(51.4%), 31세 이상 35세 이하 5명(2.4%)으로, 30세 이하가 대

부분이었다. 재학 중인 약학대학의 소재지는 수도권 175명

(84.1%)이고 비수도권 33명(15.9%)이었다. 재학 학년은 3학년

34명(16.3%), 4학년 93명(44.7%), 5학년 47명(22.6%), 6학년

34명(16.3%)이었다. 지역약국 실무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39명(18.8%), 없는 학생이 169명(81.3%)으로, 없는 경우가 훨

씬 많았고 이는 약국실무실습이 주로 5-6학년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최우선 희망 진로 분야는

지역약국 81명(38.9%), 의료기관 55명(26.4%), 제약회사 36명

(17.3%), 연구직 17명(8.2%), 공직 12명(5.8%) 순이었다. 최근

1년간 월 평균 지역약국 방문횟수는 1회 이하 74명(35.5%),

2~3회 84명(40.4%), 4~5회 17명(8.2%), 6회 이상 33명(15.9%)

으로, 3회 이하가 75.9%를 차지하였다(Table 1).

조제실
 

투명화
 

이슈에
 

대한
 

인식

조제실 투명화 이슈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

른다’는 응답(잘 모른다 67명(32.2%); 전혀 모른다 50명(24%))

이 ‘알고 있다’는 응답(약간 알고 있다 79명(38%); 매우 잘 알고

있다 12명(5.8%))보다 많았다. 국민들의 조제실 투명화 요구

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응답(약간 찬성 107명

(51.4%); 매우 찬성 32명(15.4%))이 ‘반대’ 응답(약간 반대 51

명(24.5%); 매우 반대 18명(8.7%)보다 많았다. 조제실 투명화

요구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는, 무자격자 즉, 비약

사의 약 조제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140명

(67.3%)(약간 동의 47.1%, 매우 동의 20.2%)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68명(32.7%)(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6.9%, 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 5.8%)보다 많았고, 비위생적인 약 조제 때

문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149명(71.7%)(약간 동

의 48.6%, 매우 동의 23.1%)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59

명(28.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0.7%,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7.7%)보다 많았다(Table 2).

조제실
 

투명화
 

요구의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조제실 투명화가 비약사 조제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

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143명, 68.8%)

이 ‘그렇다’는 답변(65명, 31.3%)보다 많았다. 비약사 조제 문제

를 해결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정부 차원의 점검 및 위반

시 행정 처분 강화’(86명, 41.3%)와 ‘약사회 차원의 점검 및 위

반 시 자체 규제 강화’(61명, 29.3%), ‘비약사 조제원(테크니션)

허용 제도의 도입’(36명, 17.3%), ‘약사 개인 차원의 약사법 준

수 노력 강화’(23명, 11.1%) 순이었다.

조제실 투명화가 비위생적인 약 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

(108명, 51.9%)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100명, 48.1%)

과 유사하였다. 비위생적인 약 조제 문제의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점검 및 규제 강화’(72명, 34.6%), ‘약

사 개인 차원의 위생 유지 노력 강화’(67명, 32.2%), ‘약사회 차

원의 점검 및 자체 규정 강화’(66명, 31.7%) 순이었다(Table 2). 

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조제실 투명화 요구가 지역약국 약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165명,

79.3%)이 ‘관련성이 없다’는 응답(43명, 20.6%)보다 약 4배 많

았다(Table 3). 국민의 지역약국 약사에 대한 신뢰도(최저 1점,

최고 10점)는 7점(60명, 28.8%)이 가장 많았고 6점(41명,

19.7%), 5점(34명, 16.3%), 4점(31명, 14.9%), 8점(22명, 10.6%)

순이었으며, 평균치는 5.84점(표준편차 1.56), 중앙값은 6점이

었다(Fig. 1). 

약사의
 

신뢰도
 

구성요소로서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약사의 신뢰도에 기여하는 비중은

‘50%:50%’이라는 응답자가 66명(31.7%)이고, 전문성 비중이

직업윤리보다 더 높다는 응답은 104명(50%), 직업윤리 비중

이 전문성보다 더 높다는 응답은 38명(18.3%)으로, 약사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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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았다(Fig. 2). 한편, 졸

업 후 신뢰받는 약사가 되기 위하여 전문성과 직업윤리 측면

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

신감 있다’는 응답이 204명(98.1%)으로 지배적이었지만 ‘자신

감 없다’는 응답도 비록 소수지만 1.9% 있었다(Table 3).

응답자
 

특성별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대한
 

인식의
 

차이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대한 동의는 응답자의 성별이나 나이,

학년), 졸업 후 희망 진로, 월 평균 약국 방문횟수에 따른 차이

는 없었지만,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와 지역약국 실습 경험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학교 학생의 찬

성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5), 지역약국 실습 경험이 없

는 학생보다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의 반대 의견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조제실 투명화 요구와 지역약국 약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간 관련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만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이들의 관련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p<0.05)(Table 4).

한편 조제실 투명화가 비약사 조제 문제나 비위생적 조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동의한 학생은 동의하

지 않은 학생보다 조제실 투명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p<0.05). 또한 조제실 투명화가 비약사 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동의한 그룹은 동의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조제실 투명화 요구가 지역약국 약사에 대한 낮은 신뢰

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p<0.05)(Table 4).

고 찰

본 연구에 참여한 약대생들은 조사 이전에 조제실 투명화

쟁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지만(56.2%) 국민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participated in questionnaire survey

Characteristics N %

Total no. of respondents 208 100

Gender Male 84 40.4

Female 124 59.6

Age in years ≤25 96 46.2

26-30 107 51.4

31-35 5 2.4

Location of pharmacy school Metroplitan area (Seoul, Gyeonggi, Incheon) 175 84.1

Non-metropolitan area (Gangwon, Chungchung, Jeolla, Gyeongsang) 33 15.9

Pharmacy school year 3rd 34 16.3

4th 93 44.7

5th 47 22.6

6th 34 16.3

Field practical training in 

community pharmacy

Ye 39 18.8

No 169 81.3

Desired post-graduation job Community pharmacy 81 38.9

Hospital pharmacy 55 26.4

Pharmaceutical industry 36 17.3

Government 12 5.8

Research institute or academia 17 8.2

Other 7 3.4

Frequency of community pharmacy 

visit per month for the recent 

one year

Once or less 74 35.5

2-3 times 84 40.4

4-5 times 17 8.2

Above 6 times 3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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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찬성하는 비율은 66.8%였다. 이는 약사

직업의 현장 감각이 없는 학생 신분에서는 일반국민의 관점에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데, 지역약국 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

보다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반대

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지역약국 실무실습이라는 현장 경험을 통해, 조제실 투명

화라는 사안이 기대하는 이상과 현실적인 수용가능성 간의 거

리감, 그리고 투명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보다 더 현실적으

Table 2. Perceptions on consumers’ demand for TDR

Question Response N %

Total no. of respondents 208 100.0

Awareness of 

consumers’ demand 

for TDR

Are you aware of consumers’ demand 

for TDR?

Don’t know at all 50 24.0

Don’t Know 67 32.2

Know a little 79 38.0

Know very well 12 5.8

Do you agree with consumers’ demand 

for TDR?

Strongly disagree 18 8.7

Disagree 51 24.5

Agree 107 51.4

Strongly agree 32 15.4

Do you agree that dispensing by an 

unqualified person is the reason for 

demanding TDR?

Strongly disagree 12 5.8

Disagree 56 26.9

Agree 98 47.1

Strongly agree 42 20.2

Do you agree that dispensing in an 

unsanitary condition is the reason for 

demanding TDR?

Strongly disagree 16 7.7

Disagree 43 20.7

Agree 101 48.6

Strongly agree 48 23.1

Perception of 

fundamental solution to 

consumers’ demand 

for TDR

Is TDR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dispensing by an unqualified person?

Yes 65 31.3

No 143 68.7

What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dispensing by an unqualified 

person?

Strengthening compliance with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t individual pharmacist level

23 11.1

Strengthening inspection and self-regulation at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level 

61 29.3

Strengthening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t government level

86 41.3

Introduction of pharmacy technician system 36 17.3

Others 2 1.0

Is TDR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dispensing in an unsanitary condition?

Yes 108 51.9

No 100 48.1

What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dispensing in an unsanitary 

condition?

Strengthening maintenance of hygiene at the 

individual pharmacy level

67 32.2

Strengthening inspection and self-regulation at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level 

66 31.7

Strengthening inspection and regulation at 

government level

72 34.6

Others 3 1.5

TDR, transparent dispens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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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조제실 투명화 요

구는 무자격자 조제와 비위생적 조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조제실 투명화가 비약사 조제 문제 해

결의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고(68.8%), 비위생

적인 약 조제 문제 해결의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 동의했다(51.9%). 약대생들은 조제실 투명화로 이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

았는데, 이는 비약사 조제 문제는 약국 조제실의 투명화 조치

보다는 현행 약사법을 통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사

후관리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과도 일치한다.

약대생들은 조제실 투명화가 약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연

관된다고 보았고, 국민들의 약사에 대한 신뢰점수를 평균

5.84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비

교할 때 다소 낮은 점수다. 이혜진(2021)10)의 연구에서는 소비

Table 3. Relevance of TDR and confidence in pharmacist, and commitment to be a trusted pharmacist

Question Response N %

Total no. of respondents 208 100

Relevance of TDR and consumers’ 

confidence in pharmacists

Is consumers’ demand for TDR related to 

a low confidence in pharmacists?

Not related at all 8 3.8

Not related 35 16.8

Related 109 52.4

Very related 56 26.9

Commitment to be a trusted 

pharmacist in the future 

Are you confident to continuous 

commitment to be a trusted pharmacist in 

terms of expertise?

Not confident at all 18 8.7

Not confident 51 24.5

Confident 107 51.4

Very confident 32 15.4

Are you confident to continuous 

commitment to be a trusted pharmacist in 

terms of professional ethics?

Not confident at all 12 5.8

Not confident 56 26.9

Confident 98 47.1

Very confident 42 20.2

TDR, transparent dispensing room

Fig. 1. Consumers’ confidence level in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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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약사 신뢰도가 10점 만점 기준으로 7.36점으로 조사되

었고, 윤성원(2021) 등11) 연구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7.16

점이었다. 실제 국민에게 직접 측정한 신뢰도 점수보다 본 연

구에 참여한 약대생들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이다. 사회

적 평판은 직업에 대한 신뢰도와 정체성의 선행 변인으로서,

평판이 좋지 않으면 직업에 헌신하는 마음과 사명감, 자부심

이 저하된다고 한다.12) 따라서 약대생들이 약사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 결과는 자신의 미래직업인 약사의 직업적 정체성

이나 약사 조직에 대한 일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

다. 또 다른 관점에서 신뢰라는 것은, 의료제공자와 환자간 관

계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약사-환자간 좋은 관계

에 기반한 신뢰는 약물치료효과를 달성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따라

서 지역약국 약사들은 환자들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약국 환

경을 조성하고 조제업무의 질 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높임으로

써 약사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사의 신뢰도를 구성하는 전문성과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31.7%이고 전문성 비중을

더 높게 인식한 비율이 50.0%, 직업윤리 비중을 더 높게 인식

한 비율이 18.3% 이었다. 전문지식은 전문가를 규정하는 기본

요소이고 전문가의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

만, 법과 규정의 준수와 윤리성, 도덕성 변수 역시 신뢰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15) 전문직의 권위와 신뢰는 직업윤리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때 가능해진다.16) 자신

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식, 태도, 행위 등

이 포함된 직업윤리는 한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주변환경 속에

서 배워 나가지만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도 개

발된다.17-19) 따라서 미래약사인 약대생들에게는 약학 전문지

식 습득 못지않게 올바른 직업관 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제실 투명화 권고는 보건복지

부가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에서 조제실 구조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약사와 교감하는데 장애요소가 없도

록 하는 수준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무자격자 조제나

비위생적인 조제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다면 언제든지 재쟁점화될 것이다. 약사 사회가 이의 근본원

인을 제거하고 약사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약대생들도 약사 사회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비

판적 시각으로 직업적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지금

까지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이슈들 (양한

방 협진, 태움, 낙태와 연명치료중단 등)이나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이 수행된 적은 있지만20-24) 약대생 대

상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전국 약대생들에게 약업계 쟁

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 약사의 신뢰도와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한 연

구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국내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대상자를 편의표본 추출방식으로 모집했기 때문

에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약대생 전체의 인식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응답자의 84.1%가 수도권 약대

의 재학생들이고, 과반 이상이 약국 실무실습 경험이 없는 3,4

학년로 응답자들이 지역약국의 조제실 투명화 쟁점을 임상현

장 상황과 연관지어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둘

Fig. 2. Proportion of expertise and professional ethics to confidence in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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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선행연구들보다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약사의 신뢰도를 묻는 문항이 조제실 투명화 요구와 지역약국

약사의 ‘낮은’ 신뢰도간 연관성을 묻는 문항 바로 다음에 배치

된 것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나, 또는 약대생

입장에서 일반인보다 약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직업윤리 측면에서 약사 신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자신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거의

모든 학생(98.1%)이 그러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선택했을 가능성

도 있고 아직 현실적 장벽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 입장에서 바

람직한 방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응답결과

만으로 약대생들이 미래에 약사가 된 후에 매우 높은 전문성

과 직업윤리를 실현할 것으로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으며, 향후 실제 약대생들의 전문직업성 수준을 직접

측정하는 연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미래약사인 약대생들이 약사

에게 가장 기본적인 조제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약국의 조제실

투명화라는 현실적 쟁점을 통해 직업윤리와 약사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 점검

하고 다짐해 본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Table 4. Differences on agreement of consumers’ demand for TDR, and relevance of TDR and confidence in pharmacists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Variables

Agreement of consumers’ 

demand for TDR
p*

Relevance of TDR and 

confidence in pharmacists
p*

Agree† Disagree† Related‡ Not related‡

Total no. of respondents=208 139(66.8%) 69(33.1%) 165 (79.3%) 43 (20.7%)

Gender Man 52(61.9%) 32(38.1%) 0.21 61 (72.6%) 23 (27.4%) 0.04

Woman 87(70.2%) 37(29.8%) 104 (83.9%) 20 (16.1%)

Age (years) Under 25 68(70.8%) 28(29.2%) 0.52 77 (80.2%) 19 (19.8%) 0.77

Above 26 71(63.6%) 41(36.4%) 88 (78.6%) 24 (21.4%)

Location of pharmacy school Metroplitan area 122(69.7%) 53(30.3%) 0.04 141 (80.6%) 34 (19.4%) 0.30

Non-metroplitan area 17(51.5%) 16(48.5%) 24 (72.7%) 9 (27.3%)

Pharmacy school year Lower grade (3rd, 4th) 86(67.7%) 41(32.3%) 0.73 102 (80.3%) 25 (19.7%) 0.65

Upper grade (5th, 6th) 53(65.4%) 28(34.6%) 63 (77.8%) 18 (22.2%)

Field practice training in 

community pharmacy

Yes 18(46.2%) 21(53.8%) 0.00 29 (74.4%) 10 (25.6%) 0.39

No 121(71.6%) 48(28.4%) 136 (80.5%) 33 (19.5%)

Desired post-graduation job Community pharmacy 50(61.7%) 31(38.3%) 0.45 61 (75.3%) 20 (24.7%) 0.22

Hospital pharmacy 38(69.1%) 17(30.9%) 48 (87.3%) 7 (12.7%)

Other 51(70.8%) 21(29.2%) 56 (77.8%) 16 (22.2%)

Frequency of community pharmacy 

visit per month for the recent one 

year

Once or less 53(71.6%) 21(28.4%) 0.08 57 (77.0%) 17 (23.0%) 0.70

2-3 times 59(70.2%) 25(29.8%) 69 (82.1%) 15 (17.9%)

Above 4 times 27(54.0%) 23(46.0%) 39(78.0%) 11(22.0%)

Perception of TDR a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dispensing by 

an unqualified person

Agree 56(86.2%) 9(13.8%) 0.00 58 (89.2%) 7 (10.8%) 0.01

Disagree 83(58.0%) 60(42.0%) 107 (74.8%) 36 (25.2%)

Perception of TDR a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dispensing in 

an unsanitary condition

Agree 96(88.9%) 12(11.1%) 0.00 91 (84.3%) 17 (15.7%) 0.06

Disagree 43(43.0%) 57(57.0%) 74 (74.0%) 26 (26.0%)

TDR, transparent dispensing room
†‘Agree’ includes ‘strongly agree’ and ‘agree’; ‘Disagree’ includes ‘strongly disagree’ and ‘disagree’
‡‘Related’ includes ‘related’ and ‘very related’; ‘Not related’ includes ‘not related’ and ‘not related at all’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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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시대변화에 따라 약사의 직능이 확장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약사에게 조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업무량

도 가장 많기 때문에 국민이 인식하는 약사의 가장 중요한 역

할도 조제업무이다. 이는 곧 소비자인 국민에게 약사의 조제

과정은 중요한 관심사이고 만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즉각 불

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약사인 약대생들은 지

역약국 조제실 투명화가 사회적 쟁점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약사의 낮은 신뢰도와 관련 있다고 진단하고, 전문성과 직업

윤리가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 간파하고

있었다. 국민으로부터 약사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자격자 조제나 비위생적인 조제 같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인 행위를 하지 않는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약학

대학과 약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약사윤리 교육을 시행해야 하

겠다.

이해상충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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